
Meditation

色·香·味 흐름과 일미

명상의 수단인 생각(알아차림, 사유, 상상)과 

감정, 언어는 그대로 차명상에서도 적용된다. 그

렇다면 차명상의 특성은 무엇일까? 법(다르마)을 

바르게 아는 지혜와 자비를 위해 이미지를 시각

화하는 상상, 사마타와 위빠사나, 자비가 한 덩어

리가 되게 하는 조건으로 차의 색·향·미가 있

다. 차의 색향미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

과 자연을 상호의존으로, 인과의존으로 이야기한

다. 이와 같이 차의 이야기가 차명상의 특성이 된

다. 차의 색향미 이야기 흐름을 통하여 다르마를 

드러내고 지혜가 생기도록 명상하는 것이 차명상

이다. 그래서 이야기 흐름이 다르마로 흐르게 하

는 상상과 상상 속에서 알아차림과 추론이 작용

하고, 언구의 멘트로 다르마가 드러나도록 한다. 

그리하여 지혜와 자비가 일어나게 하는 틀을 가

지게 한다. 

모든 것의 공통되는 현상이 다르마이다. 그러

므로 회복해야할 마음의 본성이 다르마이며 또한 

마음의 본성이 명상의 수단도 된다. 그러므로 여

러 가지 이야기의 흐름을 매듭으로 나누면 여러 

가지 명상이 되고 이야기의 흐름을 하나로 통합

하면 하나의 명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삼라만

상 우주 모든 것을 일미(다르마)로 회통되게 하는 

것이 차명상이다.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상상, 알아차림과 사유,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네 가지 틀을 구성

하는 요소로써 언구, 비유, 심리, 상호의존, 인과, 

변화, 고(苦), 자아 없음과 자성 없음이 있다. 이 

네 가지 틀과 구성 요소는 망념과 망상이 일어날 

때 그 번뇌를 다르마로 보게 한다. 즉, 다르마(一

味)를 보게 하는 집중과 사유통찰, 자비라는 명상

수단이 생기게 한다. 또한 네 가지 틀이 그대로 다

르마를 보는 명상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 결과 잠

재되어 있던 진금과 같은 마음의 본성인 공적함

이 네 가지 틀의 힘으로 인하여 무지와 번뇌 망상

의 껍질을 깨고 나타나면서 번뇌 망상을 제거하

기 시작하는데 이름하여 지혜이다. 

이 지혜는 특히 차명상 틀의 요소 가운데 다르

마가 마음에 영향을 줌으로써 발생한다. 지혜의 

특성이 무지와 번뇌 망상을 없애고 모든 것을 하

나로 꿰뚫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에 의해서 삼라

만상 모든 것의 우주를 공성 하나로 꿰뚫는 일미

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이해하는 그 마음도 일미

임을 이해한다.

그리고 지혜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직 마음뿐 다른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 이 마음에서 도덕성과 삼매와 지혜가 상승하

는 것이다. 이 지혜로 하나로 꿰뚫는 일미를 실천

한다. 그 실천이 자비행이다. 자비행에 자비심의 

차원이 있다. 중생연자비에서 법연자비, 무연자

비로 상승한다.  

전통적인 명상체계-회통

자비다선 차명상은 다선일미(茶禪一味) 차명

상법 안에 있는 열두 가지의 다선법 중에 핵심이 

되는 명상 방법이다. 다선일미 차명상을 통해 일

미(一味)를 깨닫게 될 때 무연자비가 실현된다. 

그래서 자비다선 차명상이라 하는 것이다. 

열두 가지의 본 수행법은 마치 남방의 수행 논

서인 <청정도론>에 사마타수행법이 40여 가지나 

되듯이, 기본 차명상으로 ①깨침의 다실 꾸미기 

뜻 새기기 명상 ②행다선 ③자비다선 ④오색차 

명상, ⑤색 한마음 다선 명상 ⑥향 한마음 다선명

상 ⑦맛 한마음 다선 명상 ⑧연꽃 찻잔 일곱 가지 

뜻에 들어가기 명상 ⑨색향미 감로차 마시기 명

상 ⑩주인과 손님, 다선일미 차명상 ⑪다선시 명

상 ⑫화두차 명상 등 응용의 차명상법이 50개 내

지 60개 이상 된다. 차명상법을 나누면 여러 개의 

명상이 되고 통합하면 하나의 명상이 된다. 이 모

두가 사마타, 위빠사나로 다르마(法)을 알아차려 

모든 것을 한 마음, 일미로 통합되고 회통하기 때

문이다.

요즘의 대다수 명상법을 보면 집중도 없는 것 

같고, 특히 지혜를 얻는 위빠사나에 대한 것이 없

는 것 같다. 거의 “명상힐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한 제시를 못 하고 있다. 이

러한 명상은 맛보기식 명상, 또는 1회성 명상이라

고도 한다. 지속성이 없기 때문이며 다르마(法)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집중의 삼매와 사유통찰의 지혜는 다르마를 알

아 하나로 회통시키는 수단이다. 수행법이 수없

이 많다 하더라도 사실 딱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

지는 않는다. 원효 스님께서는 ‘범망경보살계품

사기(梵網經菩薩戒品私記)’에서 열반이라는 성

에 사대문(四大門)이 있고 사대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많은데 그 열반의 성에 문을 열고 들

어가면 다 하나가 된다고 설하였다.

굉장히 많은 길이 있어도 사마타와 위빠사나뿐

이라는 것이다. 초기경전에는 처음에 사마타수행

을 하고 난 뒤 위빠사나수행으로 들어가고, 두 번

째는 위빠사나수행에서 사마타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쌍수(雙修)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수승한 

네 번째 길이 있다. 법문 듣고 즉각 깨닫는 길이

다. 

이 수행 중에서 세 번째 길인 집중명상과 분석

명상을 같이 닦으면, 명상수행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차명상은 바로 지와 관이 있고, 지관(止

觀)을 쌍수(雙修)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법의 언

구를 통해 법속에 있는 진실을 깨닫는 것도 매우 

빠른 방법이다. 다선시(茶禪詩) 명상에서 이 방법

을 쓴다. 이러한 빠른 방법은 모두 다르마를 깨닫

는 방법이기도 한다. 다르마를 아는 순간 모든 것

을 하나로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긴다. 다르마는 

무시이래(無始以來)의 것이며, 일체 모든 것이 다

르마를 의지하고 있으며, 열반과 윤회도 다르마

이기에 다르마를 알기만 하면 모든 것을 아는 것

이다. 

이 다르마를 바뀌지 않는 불변과 인연을 따르

는 수연(隨緣)으로 압축하며, 불변과 수연이 모든 

것의 근본인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닌 제일의 뜻

인 공(第一義空)으로 둘이 아니므로 주객이 없어 

하나이며 공의 한 가지 맛이므로 일미이다. 그래

서 다르마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의 맛으로 

꿰뚫어 보고 아는 지혜이다. 즉, 일미의 지혜이다. 

지혜의 내용이 일미이므로 지혜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

는 대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정무정(有

情無情) 모든 것을 다르마인 일미로 회통하는 것

이 다선일미의 차명상이며 자비다선 차명상인 것

이다.

회통이란 모일 회(會), 통할 통(通)으로 스마트

폰과 같다. 스마트폰 안에는 휴대전화 기능, 인터

넷 접속 등의 데이터 통신 기능, TV, 라디오 방

송 시청취 기능, 카메라, 문서작업기능 등 모두 다 

있다. 이것을 펼치면 여러 가지 기능이 나타난다. 

이 모두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하게 한 것이다. 차

명상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다선일미 

차명상, 일미다선이라고 하며 자비다선 차명상이

라고 하는 것이다.

一味로 꿰뚫는 회통

‘깨침의 다실 꾸미기 뜻 새기기 명상’과 행다

선과 자비다선과 오색차명상, 색 한마음 다선 명

상 등의 차명상을 통하여 다르마를 아는 지혜가 

생기면 지혜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

에 지혜라는 마음만 있을 뿐 다른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혜는 차명상의 틀이라는 수

단을 통해 다르마를 알게 되고 그때 일어난다. 번

뇌망상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잠재능력과 가능성

을 가진 마음을 격발시켜준다. 마음의 본성이 다

르마이고 다르마는 지혜와 짝을 이룬다. 그러므

로 지혜가 다르마를 알아보고 다르마에 의해 마

음이 지혜로 나타난다. 차명상의 지혜 관찰로 한 

덩어리의 마음이 발견되고, 그 마음이 찰나로 사

라져도 마음은 존속하는 불연속의 연속체임을 알

게 되고, 이 마음을 자아라고 이름 하는 것도 알게 

된다. 불연속의 연속하는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면 마음의 본성

이 자성이 없어 청정함을 깨치게 된다. 즉, 조작이 

없어 본연이며 생로병사가 없어 불사(不死)이며 

주객과 높낮이가 없어 평등하며 진여(眞如)인 무

아의 아(我), 공과 불공의 제일의공(第一義空)으

로 본래면목이다. 그래서 번뇌와 죄라고 하는 것

이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밖으로 펼쳐지는 현상은 인연을 

따라 형상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변화(無常), 상

호의존(緣起)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마음의 본성

인 공적 그대로 본래면목은 바뀌지 않는다. 마치 

금으로 장식구를 만들어도 금의 노란 성품이 바

뀌지 않는 이치와 같다. 그래서 마음의 잠재되어 

있던 진금과 같은 공적한 성품이 현실화되면서 

인연따라 갖가지의 모습을 하더라도 진금과 같은 

하나의 맛으로 변함이 없다. 이것이 일미로 회통

하는 과정이다. 

차명상을 통하여 지혜가 생겨서 하나로 꿰뚫어 

갈 때 만나는 모든 생명을 감성적인 사랑과 연민

으로 대하게 된다. 나아가 한량없는 마음을 계발

하여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자비다선의 자비이다.

자비다선 차명상의 일미로 회통의 과정은 다음

과 같다. 첫 번째, 이야기가 있다. 두 번째는 그 이

야기 전개하는 틀은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상

상을 활용하는 것이다. 상상을 활용하는 명상법

은 2,600년 전에 붓다께서 가르쳐주신 관상(觀想)

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그 이야기를 따라서 가다 

보면 집중하는 사마타가 그 안에 있고, 지혜를 얻

는 위빠사나가 그 안에 있다. 특히 위빠사나 중에

서 사유 분석하여 통찰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

네 번째, 그 결과 모든 것은 변한다는 한 가지 

맛으로 회통하는 다선일미를 깨달을 수 있다. 또

한 상호의존의 연기(緣起)와 주재하는 자아 없음

[無我]과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自性] 없음인 공

(空)이라는 한 가지 맛으로도 정신현상과 물질현

상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모두를 꿰뚫는 지혜를 

얻고, 다선일미를 깨닫고, 체득할 수 있다. 상상과 

이야기, 그 속에서 사마타와 위빠사나로 다르마

를 알게 되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이 명상은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각과 감정으로부

터 자유로워지고 놓아버림과 시원함이 있다. 

삼라만상 회통하는 차명상

명상 수단인 생각·감정·언어

차명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돼

다르마 아는 순간 지혜 생겨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 발현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5. 자비다선 차명상

3) 차명상의 특성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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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佛敎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제 100기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9년 1월  2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교 직 자  양 성  전 문 교 육


